
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송도호 의원 (찬성자 26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1009 호

다. 발의일자 : 2023. 8. 11.

라. 회부일자 : 2023. 8. 21.

2. 제안이유

○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

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

로 추진하여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사회보험료 “분담분 중 일부를”를 “분담분을”로 개정함.(안 제9조

제2항)

나. 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

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함.

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건설산업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서)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‘21.7.1일부터 건설약자인 일용근로자

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하기

위해 시행 중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사

업에 있어서, 그동안 서울시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

분담분 일부를 지원하던 것에서 사회보험료 분담분 전액을 지

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편,

○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분담금과 건설사업자에 대한 고

용개선장려금 지원사업이 본 조례에서 현행 일몰규정인

‘23.12.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

있는 것에서, 조례 제8042호 부칙 제2조(유효기간)의 유효기

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임.

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9조 (고용개선지원)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

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

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 (고용개선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 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

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

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

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

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

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을 사업비에 반

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

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

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 

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

대상, 지원규모,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

시장이 정한다. 

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③ ～ ⑤  (현행과 같음)



○ 먼저, 안 제9조제2항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

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·군민연금보험료를 사업비에 반

영하여 현행 ‘분담금 중 일부’를 지원하던 것에서 ‘분담금’ 전액

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○ 이와 관련하여 ‘21.7.1일부터 서울시는 시 및 투자·출연기관

발주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사회보험료 본인

분담금의 최대 80%까지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

○ 이에 ‘21.7월부터 ‘23.4월까지 22개월 동안 서울시가 지원한

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는 총 약 7억 54백만원인 것으로 나

타났고, 이는 ‘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4억 18백만원에 해당함.

[표]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급현황(‘21.7.~‘23.4.)

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

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 

   1.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

  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

원을 받은 경우 

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

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

부칙

서울특별시조례 제8042호 서울특별시 지역

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

부칙

제1조 (생  략)

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

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

가진다.

제1조 (현행과 같음)

 <삭  제>

지급시기 사회보험료(국민연금+건강보험) 국민연금 건강보험
인원(명) 금액(천원) 인원(명) 금액(천원) 인원(명) 금액(천원)

계 10,527 754,075 4,296 372,990 6,231 381,085
’23.1.~’23.4. 1,357 107,801 537 52,647 820 55,154
’22.1.~’22.12. 5,610 418,020 2,271 206,648 3,339 211,372
’21.7.~’21.12. 3,560 228,254 1,488 113,695 2,072 114,559



○ 참고로, 같은 기간(‘21.7.~‘23.4.) 동안 건설일용근로자의 고

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고용개선

장려금은 1,237개 현장 중 276개(22%) 현장에 12억 1백만

원을 지원하였고, 이는 ‘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6억 94백만원

에 해당함.

○ 현행 조례 제9조(고용개선 지원) 제1항에서는 발주청과 건설사

업자에게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

고 있으며,

○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각각 시장으로

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분담금 일부 지원과 건설일

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

개선장려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면서,

○ 같은 조 제4항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방법 등

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이에 서울시는 현재 만 35세 미만 청년층 근로자와 월 233만

원(‘23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기준) 미만 내국인 저임금 근로

자를 대상으로 월 8~12일 근무시 사회보험료 분담금의 60%

를, 월 13일 이상 근무시 80%를 지원하고 있고,

ㅇ (지원기준) 사회보험료(국민연금·건강보험) 요율
    - 근로일수 따라 본인 부담분 최대 80% 지원

대 상 기 준 지원규모(월간 근로일수별)
청년층 근로자 만35세 미만  8 ~12일 : 60% 지원

13일 이상 : 80% 지원저임금 근로자 월 233만원 미만
   ※ (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) ’23년 생활임금 고시 월급 2,331,813원 【적용 233만원】

    - (지원방법) 건설공사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사후 정산



○ 고용개선장려금의 경우도 서울시가 정한 기준1)에 따라 사업비

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음.

○ 상기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분담금 일부 지원과 고

용개선장려금 지원 효과에 대해 서울시 분석자료를 토대로 살펴

보면, 지원 후 청년층 월평균 근로일수는 1일 증가하였고, 7일

이하 근무 비율은 6%가 감소하였으며, 청년층의 국민연금과

건강보험 가입률은 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[표]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분석

1) 고용개선장려금 지급
  ① 상시고용을 촉진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(최대 50%)를 지급한다.
  ② 상시고용 평균비율 대비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  ③ 현장의 상시고용비율/상시고용 평균비율은 “2”를 초과하지 않는다.
  ④ 내국인 고용 90%이상인 사업장에 한정한다.

구   분
사회보험료 지원 이전

(’20.7.~’21.6.)
사회보험료 지원 이후

(’21.7.~’22.6.)
증감

고용안정
지표

전체 
근로자 

월평균 근로일수 9.8 일 10.4 일 + 0.6 일

7일 이하 비율 52 % 48 % - 4 %

청년층
월평균 근로일수 10.0 일 11.0 일 + 1.0 일

7일 이하 비율 52 % 46 % - 6.0 %

청년층 비율 8 % 7 % - 1 %

 ㅇ (적용대상) 서울시, 투자·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
 ㅇ 지급현황(’21.7.~’23.4.)
    - 사회보험료 : 754,075천원 지원(연간 418,020천원 * 22년 기준)

국민연금 납부자 중 17.5% 지원 건강보험 납부자 중 15.3% 지원



[출처: One-PMIS 노무비명세자료]

○ 이에 서울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청년층 건

설업 유입 유도를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분담금 지원

확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,

○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이 140%

가량 증가(연간 약 6억원)하여 고용개선장려금을 합할 경우 연

간 약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

가능하다는 입장임.

 [표] 소요예산 * ’22년 기준

구분

현  행
(일부 지원)

금액확대
(전액 지원)

인원(명) 금액(천원) 인원(명) 금액(천원)

계 3,339 418,020 3,339 586,259

청년층 1,065 265,496 1,065 344,211

저임금 2,274 152,524 2,274 242,048

○ 다음으로, 안 조례 제8042호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삭제와 관

련하여, 현행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회보험료 지원과

고용개선장려금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즉, 2023.12.31일까지

로 일몰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은

향후 지속적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임.

내국인 비율 89 % 93 % + 4 %

사회보험 

전체 
근로자

국민연금 가입률 23 % 22 % - 1 %

건강보험 가입률 34 % 37 % + 3 %

청년층
국민연금 가입률 37 % 38 % + 1 %

건강보험 가입률 37 % 38 % + 1 %



○ ‘21.5.20일 본 조례 개정 당시 이처럼 부칙으로 유효기간을

두었던 사유는 시범적용을 통해 그 효과와 지속여부를 검증하겠

다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, ‘21.7월부터 ‘23.4월까지

22개월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

서울시가 보고하고 있고,

○ 지금의 건설시장에서 국내 청년인력 부족문제가 건설공사 품질

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각한 단계에 와있다는 점

을 감안할 때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건설현장에서의 국내 인력의

안정적 확보를 통한 숙련된 건설근로자 양성 및 이를 통한 건설

공사 품질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참고로, 서울시 건설혁신과가 건설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를 상

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2), 사업자는 85.5%, 근로자는

92.0%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

로 평가했으며, 전문가 8인 중 7인이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

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.

[붙임#1]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지표

[붙임#2] 고용개선지원비 지급현황

2) 건설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
  - (사업자) 엄격한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한정 → 효과상승 위해 지원대상 확대 필요 
      설문조사* ▶ [평가: 긍정(85.5%), 연장(69.5%) -사유: 청년층 고용효과]
  - (근로자) 사회보험료 일부지원으로 근로자 본인 지원여부 미인식 → 체감효과 위해 근로자 부담분 전부지원 필요
      설문조사* ▶ [평가: 긍정(92.0%), 연장(83.0%) -사유: 월8일 이상 근로효과]

   * 출처: 2022년 서울시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(건설혁신과)
  - (전문가) 근로자 고용개선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(8인 중 7인)

  ·고령화 가속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됨에 따라 청년층 유입 없이는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저하 우려
  ·코로나 시기 청년층 배달라이더 전업, 코로나 이후 청년층 (재)유입 위해 유인책 지속 필요
  ·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 필요(지원 대상 및 금액 상향) 



붙임#1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지표

   [출처: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신고 데이터(2018~2022년)]

  ○ 서울시 공공공사 참여 ‘청년 수 및 비율’ 변화(2018년~2022년)
   - 코로나로 인해 배달플랫폼 등 일자리 이탈로 청년층 비율 감소

    * ’20 vs ’22 총 일용근로자 감소비율(31.4%) 보다 청년층 감소비율(45.7%) 높음

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
청년 수 (명) 11,163 14,004 14,132 9,141 7,674

총 일용근로자 (명) 105,149 132,128 134,569 100,890 92,268
비율 (%) 10.6 10.6 10.5 9.1 8.3

  ○ 플랫폼종사자 고용현황
   - 코로나의 영향으로 폭발적 증가(’20년 22만명 → ’21년 66만명 → ’22년 80만명)

   - 코로나 이후 고용불안, 수입불안정 등으로 재이직을 원하는 플랫폼종사자의 유인책 필요

    *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1순위 이유: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(62.6%)

    * 플랫폼종사자 중 이직 의사가 있는 비율(54.0%)

    * 15~69세 취업자 중 플랫폼종사자 비율: 서울 3.6%, 경기 3.0%, 인천 2.7%

   [출처: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, 2021년]

  ○ 전국 vs 서울 건설근로자 연령대별 구성비 (%, ’21년 기준)
   - 전국 대비 고령화 심각(60대 이상은 서울이 8.7% 높고, 30대 이하는 서울시 3.8% 낮음)

  <연령대별 전국 vs 서울 근로자 비율>
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 이상
전국 6.4% 11.2% 22.8% 35.0% 24.6%
서울 5.6% 8.2% 18.2% 34.7% 33.3%

  <연령대별 서울시 건설근로자 비율>
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

20대 이하 6.45% 6.34% 6.11% 5.58% 4.80%
30대 10.46% 10.48% 9.84% 8.20% 7.70%
40대 22.88% 22.00% 20.78% 18.22% 15.59%
50대 35.89% 36.35% 35.84% 34.73% 34.21%

60대 이상 24.32% 24.83% 27.42% 33.27% 37.70%



붙임#2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현황

 ㅇ 주휴수당 지급현황(’20.7.~’23.4.)
    - 주휴수당 지원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29.8%의 근로자 혜택

  · 2020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급된 총 주휴수당은 약 298억 원 

    * 주휴수당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 주휴일 1.97일, 평균 주휴수당 381,426원

    

지급시기 인원(명) 금액(천원) 비고
계 75,591 29,760,032

’23. 1. ~ ’23. 4.  9,109 3,880,308  4개월
’22. 1. ~ ’22.12. 34,034 13,833,393 12개월
’21. 1. ~ ’21.12. 27,026 10,043,866 12개월
’20. 7. ~ ’20.12.  5,422 2,002,465  6개월

 ㅇ 사회보험료 지급현황(’21.7.~’23.4.)
    -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은 납부자(8일 이상 근로) 대비 17.5%, 

      건강보험은 납부자(8일 이상 근로) 대비 15.3%의 근로자에 혜택

  · 국민연금: 총 4,296명에 평균 87천원, 약 3억 7천만원 지원

지급시기 계 35세 미만 청년층 저임금 근로자
인원(명) 금액(천원) 인원(명) 금액(천원) 인원(명) 금액(천원)

계 4,296 372,990 1,889 248,390 2,407 124,600
’23.1.~’23.4. 537 52,647 246 36,011 291 16,636
’22.1.~’22.12. 2,271 206,648 1,065 145,368 1,206 61,280
’21.7.~’21.12. 1,488 113,695 578 67,011 910 46,684

  · 건강보험: 총 6,231명에 평균 61천원, 약 3억 8천만원 지원

지급시기 계 35세 미만 청년층 저임금 근로자
인원(명) 금액(천원) 인원(명) 금액(천원) 인원(명) 금액(천원)

계 6,231 381,085 1,889 206,177 4,342 174,908
’23.1.~’23.4. 820 55,154 246 29,964 574 25,190
’22.1.~’22.12. 3,339 211,372 1,065 120,128 2,274 91,244
’21.7.~’21.12. 2,072 114,559 578 56,085 1,494 58,474

      * 납부의무 기준 : (국민연금)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, (건강보험) 연령제한 없음

         → 국민연금 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적음(저임금 근로자 중 44.6%가 만 60세 이상)

 ㅇ 고용개선장려금 지급현황(’21.7.~’23.4.)
    - 고용개선장려금 : 1,201,089천원 지원(연간 693,945천원 * 22년 기준)

      * 지원대상 1,237개 현장 대비 276개 현장 지급(22%)


